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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보복 조치 속 압박을 이어가는 미국 

  

 

미국, 최대 25% 관세를 부과할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목록 발표(WSJ, 19.5.13) 

- 트럼프 대통령은 6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힘  

- 또한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

지만 아직 결정 하지 않았다고 발언   

- 미국 무역 대표부(USTR)는 최대 25%의 관세를 부과할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

품 목록을 공개. 총 3,805개 품목으로 휴대폰, 노트북, 리튬-이온 배터리 등 첨단 제품을 포

함되었지만 의약품, 희귀금속은 제외됨  

- 이와 관련해서 6/10일까지 공청회 출석 요구서 및 주요 내용 요약 제출. 6/17일 공청회 개

최, 6/24일까지 사후 평가 및 최종 이의 제기하기로 예정됨  

중국, 6/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(WSJ, 19.5.13)   

- 중국은 6/1일부터 땅콩, 닭고기 등 농축산물을 비롯하여 배터리 등 600억 달러 규모의 

5,140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%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  

- 이는 미국이 지난 10일부터 2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%에서

25%로 인상에 따른 보복 조치임 

-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미국에 지난 몇 년간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면 안

된다고 밝힘 

- 또한 관세를 적용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떠날 것이라고 

트위터를 통해 발언  

- 한편, 중국의 보복 조치가 발표된 이후 미국 무역 대표부는 최대 25% 관세를 부과할 

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 

사우디라아비아, 유조선 2척 공격받아 (CNBC, 19.5.13)   

- 사우디아라비아는 12일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부근 UAE 동부 영해에

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달 

- 이는 이란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한 데 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

고 나선 뒤 발생한 사건 

-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공격의 배후는 언급하지 않았고, 피해를 입은 유조선 중 

한 척은 사우디 라스 타누라항에 원유를 실으러 가던 배로 미국이 최종 목적지였다고 성명 

- 또한 그는 국제사회는 해양항해와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, 국제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

제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달 

-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해양 운송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변 국가

들에 이번 사건의 음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달 

- 미국은 이번 일이 매우 끔찍하고 우려되는 사건이라고 평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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